
<1차> : 논술 전형의 현황과 대책

<2차> : 수능 우선선발 제도를 비롯한 수시전형의 수능 영향력 현황과 대책

<3차> :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고사 현황과 대책

<4차> :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전형의 현황과 대책

<5차> : 주요 대학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과 총 결산

■‘2012~13 주요 대학 입학 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4)

정규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 요구 전형의 실태

 

▲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정규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이 주요 대학 수시 전형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런 전형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 성취가 힘들기 때문에 특목고를 우대하는 전형이
며, 특목고 학생들조차도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사교육 유발 전형임...

▲ 주요 11개 대학 대부분은 특목고 전형외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조차 학생부 이외의 서류(실적)제출을 요구하여 
수험생에게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수시 전형에서의 평가 자료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해야하며, 모든 전형에서 학
교 밖 스펙(서류)을 반영하지 않음을 모집요강 등에서 명시해야 함...

■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정규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이 주요 대학 수시 전형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전형명(모집계열)
모집
인원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경희대 특기자 70 해당 외국어성적(100%) 3배수 선발 외국어성적(60%) + 영어면접(40%)

고려대

국제1 250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일반면접(40%)
국제2-2 45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영어면접(40%)

과학특별전형 190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수학/과학 구술
시험(40%)

서강대
알바트로스(인문) 124 영어에세이(100%) 2~4배수 선발 1단계 성적(80%) + 서류(20%)

알바트로스(자연) 32 서류(100%) 2~4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수학/과학 구술
시험(40%)

서울대
특기자(인문) 372 서류(100%) 1.5~3배수 선발

1단계 성적(50%) + 영어, 한자 등이 
혼용된 지문 활용 구술시험(50%)
※ 사범대학은 교직적성검사 반영

특기자(자연) 717 서류(100%) 1.5~3배수 선발
1단계 성적(50%) + 수학/과학 구술
시험(50%)

성균관대
특기자(인문) 310 (일괄합산) 학생부(교과)(60%) + 실적평가(40%)
특기자(자연) 191 (일괄합산) 학생부(교과)(40%) + 실적평가(30%) + 수학/과학 구술시험(30%)

시립대
베세토니안(인문) 45 학생부(40%) + 특기성적(60%) 5배수 선발

1단계 성적(30%) + 특기재평가(해당 
외국어 면접)(70%)

글로벌리더 68 학생부(90%) + 서류(10%) 일반고 3배수, 특
목고 3배수 각각 선발

1단계 성적(30%) + 구술시험(70%)

연세대

UIC/ASP/TAP 222 서류(100%) 일정비율 우선선발 후, 일정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영어면접(40%)

글로벌리더 350 (일괄합산) 서류(60%) + 논술(40%)

과학인재 300
서류(100%) 30% 내외 우선선발 후, 일정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수학/과학 구술
시험(40%)

이화여대
국제학부 80 서류(100%) 3배수 내외 선발 1단계 성적(60%) + 영어면접(40%)

글로벌리더 360 학생부(교과)(37.5%) + 서류(62.5%) 3배수 내
외 선발

학생부(교과)(30%) + 서류(50%) + 
구술면접고사(20%)

중앙대

글로벌리더(유형1) 116 공인어학성적(100%) 3배수 선발
공인어학성적(40%) + 영어면접
(60%)

글로벌리더(유형2) 51 공인어학성적(100%) 7배수 선발
공인어학성적(80%) + 해당외국어 면
접(20%)

글로벌리더(유형3) 129 공인영어성적(80%) + 학생부(20%)
과학인재 76 (일괄합산) 학생부(교과)(30%) + 서류(30%) + 수학/과학 구술시험(40%)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92 어학시험변환점수(100%) 3배수선발 1단계 성적(70%) + 면접(30%)

한양대 브레인한양(인문) 100 학업계획서(50%) + 공인어학성적(50%)

이번 대입전형 토론회를 통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이 당락을 좌우하
는 핵심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2010년 4월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와 지원자격 제한을 제시하며 대학에서 학교 밖 스펙 요구 금지하고 있습
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에만 적용될 뿐이며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여전히 정규교
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1]은 주요 11개 대학 특기자 전형방법입니다. 주요 11개 대학의 특기자 전형은 크게 두가지로 외국어 우수자 
전형과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형방식은 단계별 전형이며,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성적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단계
마다 학교밖 스펙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표 1] 2012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특기자 전형방법 



글로벌한양 150 (일괄합산) 공인어학성적(50%) + 논술(50%)

재능우수자 45 공인영어성적(100%) 선발
영어에세이/프리젠테이션/인터뷰
(100%)

한양우수과학인 144 학생부(교과)(20%) + 서류평가(20%) + 수리사고평가(60%)

수시 전체에서 학교밖 스펙을 반영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학교밖 스펙 반영 비중은 2.5%이지만 
대다수 대학은 10% 이상입니다.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의 경우는 수시 전체에서 학교밖 스펙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 2] 2012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학교밖 스펙 반영 비중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

대
한양대

특기자
인원/
수시
인원
(%)

70/2852
(2.5%)

485/2666
(18.2%)

156/1170
(15.9%)

1089/2073
(52.5%)

501/2384
(21.0%)

113/803
(14.1%)

872/2461
(35.4%)

440/1898
(23.2%)

372/2204
(16.9%)

92/1160
(7.9%)

479/1975
(24.3%)

※서울대 특기자 전형은 스펙 비중은 높으나 다른 대학 특기자 전형과 달리 구술면접 중심으로 진행되어, 스펙 반영 비중이 
합격의 당락요인은 아니므로 분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학/음악/미술 관련 특기자 전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런 전형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 성취가 힘들기 때문에 특목고를 우대하는 전형이
며, 특목고 학생들조차도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사교육 유발 전형임...

이런 전형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 성취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 또는 수학/과학 교과에 뛰어난 학생을 지원 자격으로 둠으로써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받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목고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과정에서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이외 서류(실적)는 입시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어서 수험생에게 학교 수업외 준비 부담
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과 서류(실적)는 일반고는 물론이고 특목고 학생에게도 쉽게 
성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교육 유발 전형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
해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부터 사교육을 통한 강도 높은 선행학습을 받아야 가능합니
다. 

■ 주요 11개 대학 대부분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조차 학생부 이외의 서류(실적)제출을 요구하여 수험생에게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전형은 특기자 전형만이 아닙니다. 특기자 전형처럼 모집요강에서 명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핵심적인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상당수의 학생부 중심 전형 역시 학생부 이외의 서류(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을 살펴보면 제출서류 목록에서 학생부 이외의 활동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모집요강에는 아무 언급이 없지만 서류 양식에서 별도의 실적 제출을 위한 목록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



고, 자기소개서 양식 등에 활동실적 목록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의 모집요강에서 평가서류 목록이 '학생부,추천서,자기소개서, 각종증빙서류 등 제
출된 모든 서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에서 '증빙서류 목차'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학생부 이외 서류
(실적)가 평가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는 자기소개서 양식 안에 교내외 
대표적인 실적 10개를 적도록 하면서, 예시로 경시대회와 어학성적 등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증빙서류 양식>

반면에 일부가 학교 밖 스펙(서류)를 반영을 제외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진리/자유 트랙 전형에서는 모
집요강 상에서 학생부 이외의 자료를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 다빈치전형에서도 공인
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해외봉사 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모집요강에 밝히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진리/자유 트랙>

■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4.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에 기록되어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함
                 (학생부에 기재되어있는 비교과에 관한 증빙자료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5. 서류평가 미반영 항목
      - 국내고 재학 중 취득한 AP, SAT 성적
      - 사설기관과 연계된 해외봉사활동 및 리더십프로그램 등
      - 고등학교 진학 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

<학교 밖 스펙(서류)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 수시 전형에서의 평가 자료는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해야하며, 모든 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을 반영하지 않음을 모집요강에서 명시해야 함...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 철이 되면 수험생들은 최소 5~10개까지의 각종 증빙서류 공란을 채워야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교과 이외의 수많은 비교과 활동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부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학생부에 
미포함된 '서류 제출 목록표'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큰 부담입니다. 특기자전형의 경우도 수험생들은 교육과
정 내에서 학업을 해야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만들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전형에서의 평가 자료는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해야하며, 모든 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을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정
상화와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꼭 지켜져야합니다.

2012. 5.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박민숙 연구원(010-9307-8638)


